
 

 ◆ 폐회찬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2월 예배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 310장 후렴’ 

 

2026년 2월 1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12 번, ‘시편 19 편’ 낭독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The heavens keep telling the wonders of God,  
and the skies declare what he has done. 

Each day informs the following day;  
each night announces to the next. 

They don't speak a word, and there is never the sound of a voice. 
Yet their message reaches all the earth, & it travels around the 
world.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it gives us new life.  

His teachings last forever, & they give wisdom to ordinary people. 
The LORD's instruction is right; it makes our hearts glad.  

His commands shine brightly, and they give us light. 
Worshiping the LORD is sacred; he will always be worshiped.  

All of his decisions are correct and fair. 
They are worth more than the finest gold  

and are sweeter than honey from a honeycomb.  
(Amen)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 2026년 교회표어 : 여호와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애 5:21)   

2. 2월 교회 일정  

  * 15일(주) 가정주일 - 가족특송 (주제: 믿음/소망/사랑 중 선택)    

  * 28일(토) 새소망 2월 가족모임  (황호진 집사님 가정)  

3. 교회와 성도들 가정이 항상 영/육간에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길..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결단의 찬양과 기도 : ‘세상의 유혹 시험이’ 



 

 
 

8. 오늘의 말씀 : ‘갈렙처럼 인생을 살자!’ 
 

 

 

◆ 여호수아 14장 6-12절 
 

 6.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5.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6.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7. 대표기도 : 고미정 집사 


